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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이란 수출피해 “가시화”
울산지역, 무역 금융거래 사실상 중단 … 중국기업에 현지시장 내주나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이란 수출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란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11일 무역협회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기업의 이란수출이 2010년 상반기까지 급증했으나 하반기 들어 무역

을 위한 금융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던 대기업 A사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혔고 현대자동차

는 7월부터 이란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B사는 수출잔금을 받지 못한 채 신규물량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C사는 최근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란의 수입기업으로부터 선금을 받지 못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기업의 이란수출은 2001년 96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4억7000만달러,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4억6000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은영 무역협회 울산지부장은 “이란 수출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신장세가 큰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며 “특히 중국이 틈새를 집중 공략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개척한 현지시장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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